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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제공 : 2023. 02. 08.(수)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도시철도과장 김지형 2133-4331

도시철도총괄팀장 임국현 2133-4333

사진없음 □ 사진있음 ▣ 매수 : 3매

오세훈 시장, 국회 찾아 지하철 무임수송 지원 관련 협력방안 논의

- 2.8.(수) 오 시장, 윤영석 기재위원장, 기재위 여야 간사인 류성걸･신동근 의원 릴레이 면담

-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보전 관련 법령개정 등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 등 협조 요청

- 오 시장 “여야간의 이견이 없는 사안인 만큼 교통비 인상 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

전국 6개 시도가 다 안고 있는 적자 문제를 정부에서 도와주길 기대”

□ 오세훈 시장이 지하철 무임수송 지원(PSO) 관련 국회 차원에서의 본

격적인 논의를 통해 법률개정 등 해결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

다.

□ 오 시장은 8일(수) 국회를 찾아, 윤영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(국민

의힘)과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(국민의힘)·신동

근(더불어민주당) 의원을 연이어 면담했다.

□ 이날 오 시장은 “지하철 무임수송이 부담스러운 단계에 와있고 8년간

요금을 올리지 못해 적자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 부담스러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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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계에 직면해 있다”고 말하며, “공공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 최대한

억제를 해달라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 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려면 무

임수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기에 이를 국회 차원에서의 법령

제정 등 협조를 요청 드린다”고 밝혔다.

□ 이에 윤영석 기획재정위 위원장은 “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문제

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”고 말하며, “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한다

든지 방법론에서도 여러가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있어, 기

재위원들과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다”고 답했다.

□ 또한, 오 시장은 “지하철 무임수송 관련 현안은 전국 6개 시도가 다

안고 있는 적자 문제이자, 여야간의 이견 없이 정부의 도움을 받

아서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만큼

교통비 인상 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주길 기대한

다”고 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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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1  사진자료

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(국민의힘)과 대화를 나누는 오세훈 서울시장-1

신동근 의원(더불어민주당)과 악수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-2


